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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군부와 우애를 증진한다는 군산시의회를 규탄한다! 
민간 차원 교류라는 변명말고 즉각 사과하라!
[bookmark: _peuana6i7i0u]        군산·전북지역 시민사회와 미얀마지지시민모임 공동성명 발표



1. 지난 8월 19일, 군산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 미얀마 대사와 국방무관 부부가 군산시의회를 방문해 우애 증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잔혹한 전쟁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 측 인사인 딴신 주한 미얀마 대사 및 미얀마 국방무관과 면담을 진행한 것은, 군산시의회가 미얀마 군부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2. 그럼에도 군산시의회는 지난 9월 4일, 이 면담과 관련된 재한 미얀마 이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민간 차원의 교류였을 뿐’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군산 및 전북 지역의 13개 시민사회단체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전국 106개 단체)은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군산시의회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붙임1. 공동성명서
▣ 붙임2. 관련 보도
▣ 붙임1. 공동성명서

미얀마 군부와 우애를 증진한다는 군산시의회를 규탄한다! 
민간 차원 교류라는 변명말고 즉각 사과하라!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3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수천 명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음에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미얀마 시민들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잔혹한 군부와 맞서 싸우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에 한국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한국 국회는 초당적 합의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군산시의회 역시 2021년 3월, 미얀마 군부의 인권탄압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군산시의회는 지난 8월 19일, 주한 미얀마 딴신 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한국과 미얀마 간의 우애 증진 및 다양한 상호 문화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주목할 점은 이 면담에 미얀마 국방무관 부부도 함께 참석했던 것이다. 즉, 군산시의회는 불과 3년 5개월 전에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고도 미얀마 군부의 뜻에 따라 재한 미얀마 이주민들을 탄압하는 미얀마 대사 및 군부 인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다.  
군산시의회는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미얀마 국방무관 부부와 함께 “우애 증진”을 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미얀마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쳐온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는 군산시의회의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
더구나 군산시의회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한 한국 미얀마 이주민 공동체에 해당 행사가 ‘민간 차원의 교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이다. 군산시의회의 이러한 해명은 한국에서 고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미얀마 이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냈던 군산시의회가 어떻게 미얀마 군부 인사와 면담을 진행할 수 있냐며 분노하는 미얀마 이주민들에게, 성의 없는 답변을 내놓은 군산시의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우리는 군산시 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군산시의회는 주한 미얀마 대사와 국방무관 부부와의 면담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즉각 공개하라!
하나, 군산시의회는 미얀마 이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민간 차원의 교류’였다는 답변을 해명하라!
하나, 군산시의회는 미얀마 군부 인사와의 면담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라!

만약 군산시의회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계속하여 ‘민간 차원의 교류’였을 뿐이라고 강변한다면, 우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군산 시민 및 전북 도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군산시의회가 지금이라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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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 붙임2. 관련 보도
1.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포토의정활동 “주한미얀마대사 군산시의회방문”
군산시의회 (gunsan.go.kr)
2. 김우민 시의회 의장과 우딴신 미얀마 대사 '상호 교류협력 확대' 공감 - 투데이 군산 (todaygunsan.co.kr)
3. 군산시의회, 미얀마 주한대사 일행 문화교류 - 전북중앙 (jjn.co.kr) 
4. 군산시의회, 우딴신 미얀마 주한대사 면담 - 전북연합신문 (jbyonhap.com)

